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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경 도 못하게 한 까 답 입니다, 
얼룩 병 아 라 는 탁 장 벌 리 를 업 에 
불고 산 기 숨 폭 으 로 탈 아 나 가 
서 작 하는 것 입 니다, - 

열 룩 병 아 러 는 뒤에서 동 루 
병 하 리 들 이 쫓 아 오는 것만 갈아 
적 날 개 짓 을 하며 줄창 내 달 혔 
습 니 다 。 한참 동안 뛰 여 가던 
열 룩 병 아 리 는 숨 이 가 랐 습니 
다, 부족 정 아 리 는 간구 이기 
딱 정 벌 레 를 돌 우에 올려 놓고 
< 혁 혁 》 숨 을 돌리며 뒤를 돌아 
보 았 습 니 다 。 아무도 뒤따라 오 
지는 않 았 습 니 다 。 

이 때 였 습 니 다 』 

< 찌 중 찌 궁 찌찌 궁 》 하 고 
산 골 짝 에서 무 망 새 한 마 러 가 
공 지를 깜 축 거리며 날아 왔습 
니 다 。 
턱 밑 과 공지 속 헐 ㅇ ] 


열 룩 병아리 하나 때문에 달 
음 박 질 내기는 아주 재미 없게 
되 였 습니다, 

이 때 였 습 니 다 。 병 아 리 들 앞 으 
로 딱정벌레 한 마 리 가 날 아 저 
지나 갑니다, 

< 딱 정 벌 레 ; 딱 정 벌 레 > 하 며 병 
아 리 들이 쫓아 나 셨습니다, 

난 노란 병 아 리 가 강 충 뒤 
역 오르며 딱 정 벌 레 를 < 콕 > 한 번 
쪽 아 주었습니다, 재 ' 빛 병아리 
도 강 충 < 곡 >》 쪼 아 주었습니다, 
탁 정 벌 레 는 더 달 치 롯 하 고 퍼 
만 비 슬 비슬 얼 룩 병 아리 앞에 
떨어 졌 습 니 다 。 얼룩 병아리 는 
병 큼 탁 정 벌 레 를 주었습니다, 

< 내 가 잡 았 어 - ㅡ >, 

병 아 리 들 은 우 루 루 그 리 로 고 
들 었 습 니다, 그러나 병아리 


진 홈 빛 


처럼 붉은 무 당 새 는 얼룩 병 아 
리가 물고 은 탁 정 벌 레 를 들여 
다 보고 물 였습니다, 

< 탁 정 벌 레 를 누가 잡 았 니 ?>, 


없 었 습 니 다 。 그것은 얼룩 병 
(11) 


열 룩 병 아 리 는 얼른 《 내 가 》 하 
8 디 임 의 나오지 암 있 습니다; 

하진 만 에야 < 석 ~ 내 가 > 하교 
거 짓 말 을 하였습니다, 

< 야 용구 나 > 

루 항 새는 들 우에 놓인 박정 
벌 레 만 들여다 보면서 발라 맞 
히 는 것 입 니 다 6 

《 애 열 둑 아 , 그렇지만 너 이 
렇 게 생긴 탁 정 벌 레 를 그대로 
려 었 다 간 근 일 난 다 > 하 고 시 침 
이을 따고 말하는 것 입 니다, 

< 왜 ? 》。 

열 룩 병 아 리 는 가 슴 이 선 듯 3 
서 올 었 습니다, 

< 이 럴 것을 
리 이 난 단 
링 이 ……0…0 >, 

< 그 럼 어떻게 해야 하니 ?>, 
몰 병 아 러 는 더욱 걱 청 스 러 위 

8 이 보았습니다, 

《 응 이건 저 높은 산 골 짝 에 


그냥 먹으면 
말 이 야 。 알 기나 


있는 약 물 에 깨끗이 으 면 먹 
을 수 있지 !>》 하 고 무 당 새 가 탤 
했 습 니 다 。 

< 그 래 ? 그렇지만 내가 어떻 
게 거 길 같 수가 있 어 야 지 >。 

얼룩 병 아 러 는 무 당 새 앞으로 
다가 서며 걱 정 하 기 
니 다 。 푸 당 새 는 냉큼 딱정벌레 
앞으로 따 가 섰 습니다, 

< 얼 룩 병 아 리 야 ,; 내가 열 른 
약 물 에 썼 어 가 지 코 을 헤니 역 


더 가지 말고 곡 여기서 기 달 멸 루 


라 웅 >, 


무 당 새는 딱 정 벌 레 를 덤 써 입 


에 물 더니 산 념 어로 추 무루 델 
아 갔습니다, 멀리 럴 리 나중에 
는 아주 보 이 지 도 않게 날아 | 
습니다, 
얼룩 병 아 리 는 무 당 새 가 들 
오 기 만 기 다 혔 습니다, 
이제 을 . 응아 


| 이룩 병 아 리 를 속여 


시 자 이 스탈 이 니다. 


올 테 지 ㅡ 하 


떠나 우 당 새는 좀처럼 돌아 


틀기 않았습니다, 


》 


연구 경 아 러 는 


그 만수 
| 햄 습 니 다 。 


무 당 새는 
빔 지코 각 
를 빼앗아 가지고 달아난 
얼룩 병 아 리 는 혼자 
저 홀 썩 훌 썩 올 었 습니다, 
| 이 때 였습니다. 

< 종 종 중풍 중 쯤 > 

동무 병 아 리 들 의 노래 소 리 가 
들 렸 습니다. 

재 ` 빚 병 아 러 가 먼저 

찾 아 냈 습니다, 

< 여 기 있다, 열 루 키 ㅡ >》 하고 
동무 병 아 릭 들을 불 렀 습니다, 
_ 그 동무 8 아리 들이 로 


정 벌 레 


엄 투기 


함북 무 산 군 온천 인 민 학교 

0 학 년 . 리 기 영 
까 소 링 차 운 전 사 지요 
발 가 림 없이 까 소 링 차 


형 님 은 

낮 과 
꼴 아 

검 설 장 에 보내는 나 무 를 나르 
지 요 』 


여 ' 왔 습니다. 

그러나 얼룩 병 아 리 는 고 개 를 
숙 인 채 동 무 들을 거들떠 보지도 
옷 합 니다, 얼룩 병 아 리 는 점점 
더 흐 느 껴 울기 씨 작 했 즘 ㄴ 

< 어 깨서 우니 ?>, 

얼룩 병아리 어깨 우에 소 을 
없으며 동무 병 아 리 들이 사 이 좋 
게 물 었 습니다, 

얼룩 병 아 리 는 그제서야 


《 난 인 제 부러 옥 심을 부리지 


을 래 .> 하고 탈 했 습 니 다 ,。 


어 서 어서 잘 배 우 라 손 을 저 
어요 , 


나 는 요 우리 형남 참말 무 
럽 초 6 


형님 차 를 때 마 다 떠오르는 


생각 
되고 싶어요, 


= = 은 


고. 


1 
| 
| 
|] 
1 타 
1 비 ! 
1! 
| 
이! 
| 
1 디 립 
1 [1 ] 히 | 
[다 
"| 
1 


에이 


을 퍼 우 시고 은 집안 


학 교 에서 몰 아 온 나는 즐거운 
마 음 으 로 책 상 에 마주 않아 력 
자를 복 습 하고 있었습니다, 이 
때 하루 일 을 마친 아 버 지 가 공 
장 에서 돌아 오 셨 지 요 . 
아 버 지 는 유달리 얼 굴 에 기 
식구들 
번갈아 보 시 더니 상 장 과 상품 


기 종 으 셨습니다. 


나는 아 버 지 의 손 에 서 얼른 
상 장 을 받아 펴 보 았 지 요 , 

꽃 레 두리 상 장 에는 아 버 지 의 
이 름 이 큼직하게 여 있 었 습 
니다, 

어번 중산 경쟁 운 동 에서 일 
을 잘 하여 포 범 이 되 였 다 고 아 
버 지 를 칭 찬 하 는 상 장 이 였 지요, 

나는 너무도 기뻐서 아버지 
품 에 안 기 며 《 아 버 지 는 참 훌륭 
한 로 동 자 야 》 하 고 마음 속 으 로 
웨 치며 자 랑 하였습니다, 
그 재 에 어 머 니 는 상 품 을 헤 쳤 


- | 격 이면 한 자 리 에 마주 않아 하 ㆍ 


| 후 동 한의 즐 겹 던 이 야 기 를 나 


| 누 지요, 


일 요 일 은 더욱 즐 겁 답 니다, 
우리집 식 구 들 은 손 목 을 잡고 


| 볶은 벽 돌 집 사 랙 들을 지나 공 
| 실 이 나 로동 희 관 에 가 기 도 합 


지요. 
어 머 너의 손 헤는 뜻밖에도 해 
게 알 맞 을 양 복 과 학 습 장 , 현 필 
들이 쥐 여 져 있었습니다, - 
< 야 내 양복 !>》 하 고 나는 메 
손 벽 까지 쳤 지 요 , . 
참 좋은 양 복 이 였 지 요 。 나 됩 
그 자 리 에서 입교 아 버 지 에게 브 | 
여 드렸습니다, - 
내 동 생 은 학 습 장 과 현 필 을 
쥐고 강 충 강 충 뛰며 기 뻐 했 습 
니다, 
지 난 해 에 마 렸 한 책상 고 
라 디 오 는 즐거운 노 래 를 보 4. 


주어 기 름 에 찬 우 리 집 을 머 해 


더욱 흥겹게 해 추 었 습 니 다 。 


참 우리 집 은 행 복 하 지요, ㅣ 


아 침 마다 아 버 지 가 공 장 에 4| 
갈 때 련 나와 동 생 은 학 교 로 '1 가 | 
고 어 러 너 는 녁 팽 에 나가서 햄 


마친 홈 집 알 은 4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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뽀 두 은 하 엇 으나 


| 다. 
그 럴 때 마다 나는 김 일성 원 


| 수 넘 의 따듯한 품 속 에 서 즐겁 


배우며 자라는 기 쁘 로 가 
승이 흐 옷 해 진 답 니다, 

우러 아 버 지 는 일제 시 대 에 도 
추리 집 의 살 
럼 살 이 는 말할 수 없이 비 참 했 
답니다. 

조페 아버지 어 머 너 는, 집도 
이 쫓겨 다니며 먹을 것이 없 
9 굴 주 리 군 했답니다. 


< 광 익 아 {우리 조 국 은 참 캐 . 
복 하 지 네가 커서 일할 때가 되 
면 참 굉 장 할 게 다 。 큰 공 장 도 
많이 서고 동 사 도 온 롯 기 게 로 
2614000270000 | 

녀 는 잘 배 워 저 
군 이 되 여야 한 다 >,。 

아 버 지 는 내 손 목 을 잡고 조 
용 히 말 씀 하 였지요, 

나 는 - 날 마다 공장 굴 ' 둑 에서 

늘 높이 숫 는 . 검 은 연 기 를 바 
라 몰 때 마 다 마음 속 깊이 
《 나 도 크면 아 버 지 처 럼 공 : 
에서 일 을 할 레 다 》,。 

하교 굳게 결 심 을 다 집 니 다 ,。 


올 융 한 일" 


흥 날 제 8 인민 학교 대 제 3 분만 
리 광 익 


를 " “ 을 경 게 만 


늘고 기고 새 각 길 


… 윌 산 사전 부속 인민 학교 대 제 8 분 단 에 서 … 


어 느 날 자 현 "과 시 간 이 였 습 


니다 

선 생 님 은 혹 판 에 결 어 놓은 
배 추 꽃 개 도 를 가리키며 차 근 차 
근 설 령 해 나갔습니다, 

정 호 와 주 관 이 그러고 모든 
동 푸 들의 머리 속에는 선 생 님 의 
설명 잘 들어 왔 습 니 다 。 바로 
그들이 정성껏 가 꾸 며 관 찰 해 
오던 배 추 꽂 을 설 명 하 셨기 때문 
이지 요 6 

지 간 이 끝나자 그들은 곧 실 
습 지 에 달려 나 갔 습 니 다 。 

200 평 남짓한 실 습 지 에는 얼 
마 전 에 온 상 에서 옮긴 고추: 오 
이 ＊ 호 박 이 펴 가 지 , 일 년 감 * 양배 
추 들 이 싱싱 자라고 있 었 습 니 다 。 

노 란 꽂을 활짝 피운 배 추 꽂 과 
보라색 무우 꽂 엔 아름다운 봄 
_ 냐 비 들이 춤 을 추며 날아 다니 
고 있 었 습 니 다 。 


톡 


신 진 


《 애 { 주 관 아 저 나 비 들 을 
화 ! 인젠 곧 깨 추 꽂이 열 
맺 을 거 야 > 하 며 정 호 는 
뻐 합니다, 


한참 나 비 들을 바 라 보 던 주 과 


이는 
《 나 비 들 도 꽂이 훌륭한 열매 
맺 도 록 도 움 을 


아 종자 배 추 를 심 던 때 의 일 을 
더 듬 기 지 작 했 습 니 다 。 
% 6 % 


분 단 에서 봄 맛 이 계 획 을 의논 | 


할 때 까 지만 해도 주 관 이는 실 


습 지 에 재배 식 물 을 심는 것이 | 


마 음 에 들지 않았습니다, 
그는 월; 브리, 감자 잘 


야 흔히 볼 수 있 는 거 구 "| 


보잘 것 없 는 결 >, 
이렇게 생 각 하 며 분 단 의 유 라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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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지 요 > 라 고 | 
하시던 선 생 넘 의 말 씀 을 생 각 하 
련 저 지난날 정 호 의 도 움 을 밭 | 


않 니 ?> 카 고 주 관 이는 
호 에 기 울 었 습 어 더 % 
그야 봉 선 화 나 _ 다 리 야 가 더 
아 름 답 지 >。 - 
그렁 데 에 우러 
이 


주 
주 간 이는 


러 


포퍼 


《 얘 주 관 아 ! 으 


실 습지 


를 가 꾸 려 는 건 아름다운 꽂을 


자는 것이 아니고 
수 으 로 재배 썩 오 을 


배워 나 가 자 는데 


ㄷ 타 장 순 됩 게 


우 외 들의 


후 
보 
| 을 이 0: 고 매 엔 설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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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| 줄게 이해 성 호 는 발 렀 되 두 십 자 " 가 식 물 이 아 4720 빼 
1416008 1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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